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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계속되

면서 생계형 차량을 찾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현대차의 1t 트럭

포터와 기아차의 봉고 한국GM의 다마스

라보가대표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포터는 8860대

가팔려쏘나타(6907대)를제치고단일차종

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기아차

의봉고트럭도 4982대가팔려판매순위 8위

에올랐다

포터의 경우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에는사상처음으로판매10만대를넘어

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승용차가 아닌 상용

차가 연간 10만대를 넘긴 사례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승용과 상용차 통

틀어쏘나타가유일하게국내시장에서 10만

대넘게팔렸을정도다

포터의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

난해에는 매달 80008500대 정도의 판매

량을 유지하며 쏘나타 아반떼와 같은 차종

들과순위권다툼을해왔다 차량공급이수

요를 따라가지 못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정도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 주문해도 차량을

인도받기까지는 23개월걸린다며 올해

는고객이많이기다리지않도록생산라인을

늘리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포

터가 서민의 발이 된 지는 무려 38년이나

됐다 1977년 HD1000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뒤 1986년 포터라는 이름으로 재

탄생했다 1994년 9만9521대에 이어 월드컵

특수가 한창이던 2002년에도 9만5829대가

팔리며 10만대를 넘봤다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연간 판매량이 6만대 후반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9만9453대로 다시 급증

한 이후 지난해까지 9만대선을 유지하고 있

다 출시이후 지난해까지포터의누적판매

량은 215만2000여대에 이른다 2004년 2세

대 포터가 출시된 이후 상품성 개선 이외

에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도 포터가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나온다

우선경기불황과연결짓는시각이다 경기

가나쁘면퇴직자들이늘어자영업에뛰어드

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포터는 주로 길거

리 에

서 채소나 과일을

팔거나 푸드트럭 이삿짐 운

반 택배 등에 이용된다 가격이 1500만

원 안팎으로 큰 부담이 없어 포터를사서창

업을하는사례가많다

포터 판매 증가를 경기불황이 아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경기가 나

아질것으로보고장사를하면잘될것같아

포터를찾는수요가늘어난다는것이다

유럽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 도

입을 앞두고 차량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중량 35t

이상의 디젤 차량에 대해 유로6가 도입되며

내년 6월부터는 포터에도 이 규제가 적용된

다

유로6가 적용되면 미세먼지(PM)는 현 규

제보다 50% 질소산화물(NOx)은 80% 이

상줄여야한다 이때문에자동차업계는차

량에 SCR(선택적촉매저감장치)등을 장착

할 예정이어서 차량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

에없다

일반화물차를개조해음식을파는푸드트

럭이 합법화된 점도 소형 트럭의 판매 신장

을견인하는요인으로꼽힌다

한국GM의 다마스와 라보 판매도 꾸준히

인기를끌고있다 다마스와라보는 과거월

평균 1000대 정도 팔렸으나 지난해 8월 재

출시된 이후 월 12001300대 정도 판매되

고있다

한국GM에 따르면 다마스와 라보의 구매

고객의 70%이상은퀵서비스나꽃 신문식

음료 농수산물 원예 전자제품 기계 등 물

류배달업종종사자들이다

한국GM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서 700900만원정도에살수있는 차량은

다마스와 라보가 유일하다면서 800cc의

작은배기량덕에경차 혜택도받을수 있고

폭이 1400mm밖에되지않아좁은골목길이

많은한국의주택가에서기동성을충분히발

휘할수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가승용차시장내수점유율에서

60%마저위태로운수준으로내몰렸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새

해 첫 달인 지난달 수입차의 거센 공세에 밀리

며상용차를제외한승용차시장의내수점유율

이 607%(현대차 319%기아차 288%)로뚝떨

어졌다 60%에간신히턱걸이한이같은수치는

수입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지난해 현

대기아차의월평균내수점유율 6504%에비

해서도큰폭으로떨어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지난해국내승용차시장에서

의월간점유율은최저 631%(6월)에서최고 66

5%(2월) 사이를횡보했다

현대기아차가새해첫달부터승용차시장에

서점유율 60%를위협받는것은메르세데스벤

츠가4367대를파는등단일브랜드사상최초로

월간판매 4000대를넘어선것을비롯해수입차

가전반적으로호조를보이며국내승용차시장

점유율을 사상 최고인 181%로 늘렸기 때문이

다 여기에 한국GM이 지난달 내수에서 1만722

대를팔아점유율 97%로 10%선에바짝근접했

고 쌍용차도 신차 티볼리 효과를 앞세워 전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 대수를 늘리며 점유율 6

2%로 선전한 것도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

을 끌어내리는요인이됐다

업계에서는현대기아차가올해승용차시장

에서내수점유율 60%를수성하는게쉽지만은

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지난달 메르세

데스벤츠 아우디 등 일부

수입차 업체의 쌓여왔던 물량 부족이

해소되며 수입차 판매가 급증한 측면도 있으나

1월이 전통적으로 수입차가 그리 많이 팔리는

시기가아닌것을고려하면향후판매가더늘어

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게다가그동안독일

차에 밀려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국차 일본차

프랑스차등비독일계업체의실적이눈에띄게

좋아진점도현대기아차에겐부담스러운 대목

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로서는 그

동안 주적이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 독일계 업체로 비교적 선명했다

면 1월실적으로볼때 앞으로는포드와크라이

슬러 등 미국차 렉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뿐아니라푸조볼보등기타유럽업체

도상당한위협이될수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전선이 여러 개로 분산되면 싸움은 더 어려워

지기마련이라고예측했다 연합뉴스

포터 불황에도슝기아봉고GM 라보등자영업자늘어수요급증

포터 1월 8860대 판매쏘나타제치고단일차종 1위

푸드트럭합법화매출신장견인신차 인도까지 23개월

현대기아차국내점유율 휘청

하이브리드차량구매시주는세금감면혜택

의 기준이도심연비에서복합연비로바뀐다하

이브리드 차량은 저속 주행에서 전기배터리 엔

진을사용하기때문에일반 차량과달리도심연

비가고속도로연비보다높게나오는점을감안

한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기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

로전환하는것을골자로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의요건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이달중에시

행할계획이라고 9일밝혔다

복합연비는 도심연비(55%)와 고속도로연비

(45%)에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1000㏄미만하이브리드차량의경우기존에도

심연비가 당 255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

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복합연비로 194를

충족해야 한다

1000㏄ 이상1600㏄ 미만은 도심연비 206

에서복합연비 158로 1600㏄이상2000

㏄ 미만은 도심연비 168에서 복합연비 141

로 2000㏄이상은도심연비 14에서복합연

비 118로기준이바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

면최대 310만원의세금감면혜택과 100만원보

조금을주고있다

연합뉴스

하이브리드차세금감면기준은 복합연비

수입차공세에 60% 턱걸이

지난해동기보다 5% 하락

아반떼


